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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 고정관념과 자기 긍정성이 여성들의 자아해석과 여성․남성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어떻

게 반영되는지를 보기 위해, 성 고정관념이 높은 여대생 37명과 낮은 여대생 35명에게 명시적 검사와

암묵적 연합검사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명시적인 검사 결과, 자아해석에는 두 집단 모두 성 고정관

념을 반영하였고, 특히 긍정적인 성 고정관념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여성집단에 대한 판단 시

에는 고정관념 저 집단은 전반적으로 고정관념을 덜 적용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 거부

하였고, 남성집단에 대한 판단에서는 고정관념 고 집단은 긍정적 고정관념을 수용하지만, 고정관념 저

집단은 부정적 고정관념을 수용하였다. 반면 암묵적인 연합검사(IAT)를 통해 밝혀진 것은 성 고정관념

과 자아 긍정성이 모두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 차이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만, 성 고정관념보다는 자

아 긍정성이 더 우선해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일관성, 우호적 성 차별주의, 자기

이행적 예언효과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주요어 : 자기 긍정성, 자기 일관성, 성 고정관념, 자기 이행적 예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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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정체성을 추구한

다. 사람들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보호

하고 사회적인 승인을 받고 싶어하며, 따라서 긍

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여 좋은 이미지를 유지

하려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는 인

간 행위 기저에 숨어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Sedikides(1993)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알고자

하고, 자신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

려는 인지적 보수성을 가질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자기고양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자기고양의 동기가

가장 강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찍이 W. James

(1890/1983)는 이러한 동기를 “자애(self-love)”라고

불렀으며, 100년이 지난 후 Greenwald(1980)는 “자

기고양주의(beneffectance)”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사람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지적

했다. 이러한 동기는 Rogers(1959)도 강조하였다.

자아발달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데, 타인에게 긍정적인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구

와 더불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자아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욕구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성취를 강조함으로써 자존감과 자기 일관성을

유지시키도록 만들 뿐 아니라 실제 성공을 만드

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자기 긍정성의 동기는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

자아에 대한 긍정적 착각현상(positive illusion)은

자아관련 정보처리 양상 중에 자주 나타나는 현

상이다. Alicke(1985)는 성격 형용사를 제시하고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을 지적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긍정적인 형용사를 부정적인 형용

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자신의 특성으로 지적

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특성과

능력에 대해서도 나타나, 자신을 타인보다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밝혀져 왔

다(Taylor & Brown, 1999). 한편 귀인연구들은 자

기 긍정성이 귀인편향의 형태로 나타나 자신의

수행의 바람직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귀인을

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귀인을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자존감을 유

지함을 밝혀왔다(Greenwald, 1995). 또한 자기 긍

정성의 동기는 자신의 약점을 믿지 않고 약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Myers,

1996). 자기제시 연구들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좋

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좋은 특성과 능력

을 내 보이려고 하며(Baumeister, 1998; Kowalski &

Leary, 1990), 자신이 낮게 평가되는 상황을 피하

려고 함을 밝혀 왔다(Hewitt, 2000).

자기 긍정적 경향성은 집단 정체성에도 반영

된다고 지적된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만 긍정적

인 가치감을 가지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긍정적

이고 독특한 집단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rew & Kremer, 1998).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고양 때문에 집단 동일시나

내집단 선호가 일어나고 타 집단에 대해서는 고

정관념이나 편견이 발생하게 됨을 지적한다. 즉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

으로써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보이게 되며, 긍

정적 사회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Pickett,

Bonner & Coleman, 2002). 따라서 내집단에 대해

서는 긍정적인 연합이 자동적으로 일어남을 연

구들은 밝히고 있다. Dovidio 등(1986)은 백인들을

상대로 “검은”과 “하얀”을 점화단어로 제시한 후

백인과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반

응하는 속도를 측정한 결과, “하얀”이 점화된 경

우 긍정 속성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검은”이

점화된 경우에는 부정 속성에 빠르게 반응함을

발견하였다. 즉 백인들은 내집단 선호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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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흑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적용시켰다.

그러나 Cooley(1956)나 Mead(1934) 이래로 많은

학자들은 자아상은 타인, 특히 유의미한 타인의

평가를 수용하여 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

다. 특히 개인이 속한 사회적인 범주나 집단은

문화 내에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정체성 역시 긍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즉 사

회가 그 개인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

으로 바라보느냐가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아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긍정적 자기 제시가 타인에 의해 수용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나타날 때에는 오히려 좋은 인

상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성과

수용 가능성 간에는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주장

도 있다(Schlenker, 1986). 그렇다면 사회에서 부정

적으로 평가되는 고정관념의 대상 집단에 속하

는 사람들은 자기 긍정적 경향성이 나타날 것인

지, 아니면 자기 부정적 경향성이 나타날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자기긍정성 및 내집단 긍정성

사회적인 평가에서 불이익을 겪으며, 사회적인

파워나 지위를 갖지 못한 여성들에게도 자기 긍

정성은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여성들은 성 고

정관념의 피해자의 입장에 놓여있고, 사회 문화

적으로 무시당하고 평가절하 되므로 자기 긍정

성이나 여성 집단에 대한 긍정성은 낮고 오히려

남성 집단에 대한 긍정성이 높을 것인가?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적 입장의 학자들은

여아가 남아의 성기를 발견하면서 무의식적 열

등감을 느낀다고 지적하고, 여성을 결핍된 존재

로 규정하며, 여성들의 자아상이 부정적일 수 있

음을 강조해 왔다. 이후에도 많은 심리학 이론들

은 여성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평가 절하되어 왔으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여성

의 자존감은 손상되고, 더 많은 우울증을 겪는다

고 주장해 왔다(Major et al., 1999). 이와 관련하여

Boldry와 Kashy(1999)는 자기 집단 선호는 보편적

인 것이 아니라 집단의 지위가 변수로 작용한다

고 지적한다. 즉 높은 지위의 집단만이 자기 집

단 선호와 자기 집단에 대한 긍정성을 보이고,

낮은 지위의 집단들은 타집단 선호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자존감은 손상되

지 않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는다는 연구결과

들도 누적되고 있다. Crocker와 Major(1989)는 20

년 이상의 연구들을 개관한 결과 여성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는 증거는 거의 없으며, 흑인들

의 자존감은 백인과 같거나 오히려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들은 고정관념의

불리한 대상이 되는 집단에서도 내집단 선호가

나타남을 입증한다. Fazio 등(1995)의 연구에서는

인종범주를 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긍정적 부

정적 성격특성을 물었을 때, 백인은 흑인이 점화

되었을 때 부정반응이 빠르고, 흑인은 백인이 점

화되었을 때 부정반응이 빠름을 발견하였다. 성

별과 관련된 내집단 선호도도 나타나, 사진 분류

나 대명사 분류에서 나타났다. 성에 따라 사진을

분류하게 했을 때 동성 사진을 이성 사진보다

빨리 분류했으며, 직업 분류에서도 동성효과가

나타났다(Banaji et al. 1996). 일반적으로 고정관념

의 대상이나 낙인자는 자존감이 약하고 내집단

선호가 나타나지 않으리라 생각되어 왔지만, 실

제로는 흑인들이나 여성들도 내집단 선호를 보

이며, 자아 긍정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Nels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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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자아해석(self-construal) 이론에서는 여성

들의 자아해석 양상은 남성들의 독립적이고 독

특성을 강조하는 자아해석과는 달리 상호의존적

해석을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Cross & Madson,

1997; Cross. 2002). 이 입장에서는 여성들은 타인

들의 평가에 매우 의존적이어서, 타인들의 긍정

적인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즉

여성들은 타인의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더 좋게 느끼고 부정적인 피

드백을 더 나쁘게 지각한다는 것이다(Cross &

Madson, 1997). 그렇다면 여성들은 사회적인 고정

관념에 민감하며, 특히 긍정적인 내용의 고정관

념에 더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이재호, 조혜자, 방희정(2001)의 연구에서

도 밝혀졌다.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고

정관념 단어에 대해 반응할 때 긍정적인 비고정

관념 단어나 부정적인 단어들에 대해 반응할 때

보다 더 빨랐고, 남성들보다 여성에 대한 긍정성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들의 내집단 선

호현상은 긍정적인 고정관념 내용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게서

나타나는 내집단 긍정성은 고정관념의 내용 중

에 부정적인 내용 뿐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이는

내용들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Glick과 Fiske(1999)는 고정관념은 전형적으로 두

차원을 따라 집단들을 범주화하는데, 능력차원과

호감차원이라고 지적한다. 유능성의 지각은 그

집단의 지위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호감은 집단

간 경쟁이냐 협동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다. 여성은 전형적으로 능력은 없지만 착한 집단

으로, 남성은 유능하지만 착하지 않은 집단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을 더 좋아

하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이 성 고정관념의 내용에는 호감을 갖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성 고정관념의 범위는 신체특성과

성격특성, 역할, 행동적 선호도, 능력 등 여러 영

역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조혜자, 방희정, 2003; Deaux & Lewis,

1983), 영역에 따라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요소들

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수용하여 자기 긍정성

과 내집단 긍정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도 자기

긍정성 경향이나 내집단 긍정성 경향이 강하다

면, 부정적인 내용의 고정관념은 거부하거나 탈

동일시할 가능성이 있다. Steele과 Aronson(1995)은

흑인 학생들이 고정관념의 내용중 자신에게 불

리한 영역에 대해 고정관념 위협을 느끼고 불안

해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

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영역에서는 탈동일시 현상을 보이면서 그 영역

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그 영역이 중요

하지만 자기들이나 자아정체성에는 중요하지 않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Lee와 Ottani(1995)의 연구

에서도 중국인들에게 내집단 지각에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고정관념으로 위협했을 때, 내집단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부정적 위협에 대해서는

내집단 동질성이 높아지고 동일시도 높아지지만,

내집단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부정적 위협에 대

해서는 내집단 이질성을 강조하며 전체적인 동

일시가 약화됨을 밝히고 있다. 즉 고정관념의 대

상이 되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고

정관념 위협 시에 자신을 그 집단과 심리적으로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그 영역의 중요성을 평가

절하하거나 고정관념 위협 영역의 결과의 타당

성을 절감함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Nelson, 2002). 특히 여성들의 자아해석 양

상은 상호의존적이며 여성들은 사회나 타인들의

긍정적 평가에 민감하다는 자아해석이론을 고려

한다면, 여성들은 사회가 호감을 가지고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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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하는 여성 고정관념은 수용하고 동일

시할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사회가 무시하는 특

성내용을 담은 부정적인 여성 고정관념의 내용

에 대해서는 자신을 탈동일시하면서 자아를 보

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낙인 집단 내에

서도 집단 동일시의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Doosy와 Ellemers(1997)는 동일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의 내용에 상관하

지 않고 자신을 집단과 연결시키고 부정적인 내

용이라도 그러하지만, 동일시를 적게 하는 사람

들은 자신을 집단과 분리시키며, 집단이 사회적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에만 동일시하

고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탈동일시 함을

밝히고 있다. 즉 낮은 동일시자들은 더 개인주의

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동일시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 내에서도 성 고정관념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자기 긍정 경향성

과 내집단 긍정 경향성이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자기 긍정성이나 고정관

념은 암묵적 검사를 통해 더 예민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Rudman 등(2001)은 암묵

적 연상검사(IAT)를 통해 남성/여성, 강함/약함을

범주로 사용하여 연합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여

성들도 여성-강함에 자동적 연합을 보였고, 이는

높은 암묵적 자아존중감을 반영한다고 해석되었

다. Greenwald 와 Farnham (2000)은 고정관념의 대

상이 되고 있는 집단(여성, 동양인)의 경우에 명

시적 자존감 점수는 그렇지 않은 집단(남성, 백

인)보다 낮았지만, 암묵적 자존감에서는 차이가

없어짐을 보여 주었다. 한편 Aidman과 Carroll

(2003)은 명시적인 방법과 암묵적인 방법을 사용

하여 남녀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성 정체성

을 측정한 결과, 남녀 모두 자아에 대한 긍정적

연합의 선호를 보였지만, 성별과 관련된 태도에

서는 여자대학생은 여성에 대한 강한 자동적 선

호를 나타내고 편차가 크지 않으나 남자 대학생

들은 성 편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기 긍정성은 남녀 모두 매우 크게 나타나지만,

성 정체감에서는 여성의 성 정체감이 더 확고하

고, 더 동질적이었다. Greenwald 등(2000)은 이러

한 내집단 선호 편향은 자아정체성과 자기긍정

성의 연합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본다. 즉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연합시키려는

암묵적인 반응은 사회적 선호도에 덜 영향 받기

때문에, 자기 긍정성은 암묵적인 수준에서 더 강

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자면, 성 고정관념은 부정적

인 내용 뿐 아니라 긍정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고정관념의 피해자이면서

도 자기 긍정성의 편향으로 인해 긍정적인 고정

관념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행연구 결

과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성 고정관념의 수용

정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 중에서도 성 고정관념이 높

은 집단(고정관념-고 집단)과 낮은 집단(고정관념-

저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 긍정성과 성 고정관념

이 자아와, 여성집단, 남성집단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시적인 검사

와 암묵적인 검사를 통해 탐색해 보고자 시도되

었다.

연구 1. 명시적 검사를 통해 본 자기 긍정성

및 성 고정관념의 영향

연구 1은 자기 긍정성과 성 고정관념이 여성

들의 자아해석과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명

시적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개인은 자신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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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성별범주를 배우면서 그에 부착된 사회적 의

미인 성 고정관념을 습득하고, 이러한 성 고정관

념의 내용은 여러 방식을 통해 자아에 편입되고

자신과 집단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러나 자존감을 유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인

간의 의식적인 노력은 성 고정관념을 그대로 수

용하고 노출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

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 고정관념의 내용을 여성 본유의 특성인 것으

로 알고 수용하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여성학적

이론을 교육받은 여대생 집단에서는 의식적으로

성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

전히 여성의 여성적 특성을 강조하고 사회가 가

진 성 고정관념에 동조하는 여대생들도 많이 존

재한다. 그렇다면 성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이 성 고정관념 내용에 자신을 동일시하

거나 여성 집단을 동일시하는 양상은 다를 가능

성이 있다. 더욱이 성 고정관념은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이 혼재하기 때문에, 그 내용특성에

따라 각 집단의 반응양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1에서는 명시적 검사를 통해

성 고정관념을 측정하여, 고정관념 고저집단을

나누고 다음의 문제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여성들의 자아해석 양식에 긍정적 경향성

이 나타나며,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 차이가 있는

가?

(2) 여성집단에 대한 해석양식에 긍정적 경향

성이 나타나며,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 차이가 있

는가?

(3) 여성들이 여성집단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남성집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고정

관념 고저 집단간 차이는 있는가?

기초조사

남녀 대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268개의 형용

사를 제시하고, 각 형용사가 얼마나 여성적인지,

남성적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7점 척도

상에서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를 기초로

여성적, 남성적, 긍정, 부정적 값을 갖는 단어들

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여대생 113명에게 성 고정관념 질문지를 실시

하여, 상위 40퍼센타일과 하위 40퍼센타일에 속

하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상위 집단을 고정관념

고집단, 하위집단을 고정관념 저집단으로 할당하

였다. 검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은 고정관념 고집

단 37명, 고정관념 저집단 35명, 총 72명이었다.

측정도구와 절차

여성집단과 남성집단에 대한 질문지

기초조사를 통해 나온 형용사 평정 결과를 토

대로 여성관련 형용사와 남성관련 형용사 중 부

정적, 긍정적 내용을 선택하여 질문지를 구성하

였다. 이때 형용사의 내용은 Ashmore와 동료들

(1987), Deaux와 Lewis(1983), Fiske(1998) 등의 연구

들을 토대로, 성격, 역할, 능력, 행동, 외모의 영

역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각 영역별로 여

성집단에 대한 질문들과 남성집단에 대한 질문

들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형용사들을 기초로 만

들어진 질문문장은 여성집단에 대한 문항이 34

개, 남성집단에 대한 질문이 34개이었다. 각 문

항에 대해서는 6점 척도(매우 아니다, 아니다, 약

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에 표시하도

록 하였다.

<예> 여성긍정: 여자는 사교적이다.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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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아와 여성집단, 남성집단에 대한 긍정기술 내용과 부정기술 내용에 대한 성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반응

저집단 고집단 t 값

자아해석
부정기술 3.55 (.62) 3.77 (.63) -1.46

긍정기술 3.95 (.78) 4.19 (.59) -1.51

여성집단해석
부정기술 1.95 (.46) 3.61 (.49) -14.80***

긍정기술 2.97 (.80) 4.04 (.46) - 6.98***

남성집단해석
부정기술 3.50 (1.06) 3.66 (.58) -.75

긍정기술 2.92 (.63) 4.03 (.42) -7.98***

*** p < .0001

감수성이 풍부하다.

여성부정: 여자는 샘이 많다. 여자는 수다스럽

다.

남성긍정: 남자는 합리적이다. 남자는 의지가

강하다.

남성부정: 남자는 음흉하다. 남자는 허풍스럽다.

자아해석 질문지

여성집단에 대한 질문지를 변형하여, 자아와

관련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자아 질문지

도 성격과 역할, 행동, 능력, 외모와 관련된 문항

들이 부정적, 긍정적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6점

척도 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에 표

시하도록 하였다.

<예> 긍정: 나는 사교적인 편이다. 나는 감수

성이 풍부한 편이다.

부정: 나는 샘이 많은 편이다. 나는 수다스러

운 편이다.

절차

검사는 소집단으로 실시되었다.

통계처리

통계 package SPSS 11.0을 사용하여,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비교를 위해 t 검정하였고, 긍정기

술과 부정기술간 비교를 위해 집단내 설계의

ANOVA를 시행하였다.

결과 및 해석

성 고정관념 고-저집단을 성 고정관념 점수의

상하위 40%로 정했기 때문에, 여성집단에 대한

판단에서 성 고정관념의 집단간 차이는 매우 유

의미하였다. 자아해석 양상의 점수는 높은 점수

를 얻을수록 고정형적으로 자아해석을 하고 있

는 것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부정기술과 긍정기

술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자아와 여성집단, 남성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과 긍정적인 기술내용에 대한 고정관념-고저

집단의 반응결과가 표 1에 나와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부정기술과 긍정기술에 대한 고정관념 고

저집단의 반응은 자아해석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집단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였고, 남성집단에

대해서는 긍정기술에 대해서만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표 1에서 보여주듯이 고정관념 고집단

의 경우 자아해석과 여성 집단에 대한 해석,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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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여성집단에 대한 해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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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남성집단에 대한 해석 양상

성집단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없지만, 고정관념

저집단의 경우 여성집단에 대한 판단과 남성집

단의 긍정기술에서는 비 고정형적으로 반응하여

집단차가 나타나지만, 남성집단의 부정기술과 자

아해석에 대해서는 매우 고정형적으로 반응하여

고저집단간 차이가 없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한 결

과, 자아해석에서는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 차이

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긍정성 주효

과가 나타나(F(1, 70) = 17.93, p < .0001), 고저집

단 모두 부정기술보다는 긍정기술 문항의 자아

해석 점수가 높았고,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성들은 자신을 해석할 때 고정관념

이 높은 집단이건 낮은 집단이건 간에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반영한 문항에서는 모두 고정형적으

로 반응하지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문항에서는 덜 고정형적으로 반응하였다.

한편 여성집단에 대한 판단에서는 긍정성과

집단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고(F(1,70) = 9.38, p

< .001), 긍정성의 주효과도 나타났다(F(1,70) =

58.33, p < .0001), 고정관념 저 집단이 고 집단

에 비해 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덜 고정형적으

로 반응하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저집단 모두 여성

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은 수용하고 부정적

인 고정관념은 거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그

림 1 참조). 반면, 남성집단에 대해서는 고정관념

고저집단 간에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1, 70) = 16.04, p < .0001). 즉

고정관념 고집단의 남성에 대한 판단은 여성에

대한 판단과 유사하게 보여, 부정 기술문항보다

는 긍정 기술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아 긍정성

편향이 나타났지만, 고정관념 저집단은 긍정 기

술문항의 점수는 낮고 부정 기술문항의 점수가

높아 부정성 편향이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이상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고정관

념 저 집단은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있지만, 자아

해석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내용이든 긍정적인

내용이든 간에 더 고정관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의식화된 여성들이 의식적

으로는 고정관념을 거부하지만, 이미 고정형적인

특성들이 자신의 내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화의 자연화”(김선희, 2002) 현상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

한 성 고정관념이 체화(embodiment)되어 자아의

중심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

고 그 근원에는 자아 일관성의 동기가 숨어 있

을 가능성이 있다. 즉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자

신이 “여성”이라는 범주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따라서 여성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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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 특성들을 자신의 특성으로 수용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해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아해석을 할 때, 여성들은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차이 없이 긍정적인 고정관념 내용

을 담고 있는 문항에 대해 더 고정형적으로 반

응을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두 가지 입장에

서 설명 가능하다. 그 하나는 여성들에게 호감차

원에서 사회가 적용하는 고정관념을 더 수용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ske 등(1999)의 지적대로,

여성은 능력은 없지만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사

회의 시선을 스스로 수용하는 것이다. 다른 한

설명은 여성들이 보이는 내집단 선호도와 자기

긍정성효과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 하기 때문에, 여성의 긍정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동일시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자기제시를 향한

일반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따라

서 진정한 자기가 부정적일 때에는 자기 일관성

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아의

진정성과 긍정적 자기제시와의 사이에서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Baumeister, 1998). 이러한 괴리를

채워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사회가 가지고 있

는 여성 고정관념의 긍정적 특성을 여성인 자신

의 특성으로 수용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연구에

서 여성을 고정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고정관

념 저 집단에서조차 여성 고정관념을 자아에 수

용하고 특히 긍정적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동일

시하는 현상은 긍정적 자기제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아 긍정성 현상은 그림 1에서 보여

주듯이, 내집단인 여성집단에 대한 해석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정관념 저집단은 전반적

으로 고정관념이 낮고, 특히 부정적 고정관념을

거부하는데 비해 긍정적 고정관념은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Doosy와 Ellemers

(199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들

의 연구에서 집단 동일시를 적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과 분리시키며, 집단이 사회적 정체

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에만 동일시하고 부

정적인 이미지에는 탈 동일시하였다.

이와 같이 자아해석과 내집단인 여성집단에

대한 해석에서는 고정관념 저 집단과 고 집단이

모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비슷한 경향성을 보

여 주었으나, 타집단인 남성집단에 대한 해석 양

상에서는 고저 집단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2 참조). 즉 고정관념 저 집단은 여성집단

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을 더 거부하지만 남성집

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술을 더 수용하고 있

는 반면 고정관념 고 집단은 남성과 여성집단에

대한 해석과 자아 해석에 별 차이가 없이 긍정

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신과

여성집단에 대해서 뿐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사회가 강조하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적 시선에

더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성 고정관

념이 낮은 저 집단의 경우, 여성에 대한 고정관

념은 거부하면서도 긍정적 고정관념은 수용하고

있는데 비해, 남성집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정관념을 적용하면서도 긍정적인 고정관념보

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낮은 여대생들

의 의식화된 반응양상을 매우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 즉 이들은 전반적인 성 고정관념을 거부하

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

념과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수용하

고 있는 것이다. 즉 고정관념 저 집단의 경우,

사회 정체성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Tajfel &

Turner, 1986) 자신의 내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 반응을 보이지만 타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러한 내용의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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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여성들은 자기 일관성

을 유지하려고 하므로 고정관념을 자아에 수용

하는 동시에, 자기 긍정 경향이 강하므로 특히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고정관

념 저 집단의 경우에도 고정관념 고집단과 마찬

가지로 자아와 여성 집단에 대한 해석 긍정성

편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 집단에 대

한 해석에는 고정관념 고 집단은 남성에 대한

긍정적 편향을 보이지만, 고정관념 저 집단의 경

우 부정적인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자기 긍정성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아해석과 남성 집단, 여성 집단의 해석에 각기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 고정관념과 자아 긍정성은 개인

에게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성 고정관념은 매

우 어려서부터 성별범주를 배우면서부터 습득하

게 되는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이후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되어 왔다(Fiske,

1998). 그러나 자아를 보호하고 긍정적으로 평가

하려는 자아 긍정성은 성 고정관념보다도 더 우

선하고, 강력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1

에서는 긍정성과 성 고정관념이 혼입되어서 어

떠한 것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어

렵다. 따라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판단할 때, 어릴 때

부터 습득한 성 고정관념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자기 긍정성이 더 우선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성 집단에 대해서 나타난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의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성 고정관념 저집단의

경우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있고, 특

히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

만, 자아해석은 매우 고정형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성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반응은 의식적 수준

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고, 암묵적으로는 수용하기

때문에 자아에 편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연구 2에서는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수준에

서도 성 고정관념이 고저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또한 암묵적인 수준에서도 자기 긍정성효과가

나타나는지, 고정관념 고 집단의 경우 남성집단

과 여성집단 모두에 대한 긍정성 효과가 암묵적

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각각 분리하여 알

아봄으로써, 자아긍정성과 성 고정관념의 우선성

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2. 암묵적 검사를 통해 본 성 고정관념

과 집단 긍정성 및 자아 긍정성

명시적 검사에서 나타난 자아 긍정성과 여성

집단, 남성집단에 대한 긍정, 부정 경향성은 암

묵적인 수준에서도 나타날 것인가? 연구 1의 명

시적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은 여성집단에 대한 해석을 덜 고정

형적으로 하였지만, 자아해석은 성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과 큰 차이 없이 높았고, 특히 긍정적

인 내용에 대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 고정

관념이 잘못된 신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

식수준에서는 수용하지 않지만, 자아와 관련해서

는 자신을 고정형적으로 지각하는 “문화의 자연

화”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으로 해석되었다. 이

런 해석이 맞다면 의식적인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인의 자동적인 고정관념의 활성화 과정

에서는 여성, 남성에 대한 판단에서도 고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암묵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

요가 있다. 고정관념은 인생초기부터 습득된 것

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므로, 명시적

검사에서 고정관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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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암묵적 검사에서는 나타난다고 지적되어

왔다(Greenwald, 2002). 그렇다면 성 고정관념은

암묵적인 수준에서도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에 차

이가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명시적 검사에서 나

타난 자기 긍정성은 암묵적 수준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명시

적 검사에서 고정관념 저 집단은 여성집단에 대

한 긍정성을 보이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한편 남성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성을

나타냈지만, 고정관념 고 집단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없이 긍정적 경향성을 나타냈

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향적 반응이 암묵적인

수준에서도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 2는 Greenwald 등(2000, 2002)의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사용하여 성 고정관념과, 여성집단, 남성집단에

대한 긍정성 여부,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IAT란

이분법적인 사회적 범주와 속성들을 빠른 속도

로 분류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의도적으로 자신

의 반응을 수정하거나 은폐할 수 없으므로, 개인

이 가진 고정관념이나 자아해석의 긍정적 편향

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Rudman 등

(2001)과 Aidman과 Carroll(2003), Greenwald 등(2000)

은 명시적인 방법보다는 암묵적인 방법으로 고

정관념이나 자아에 대한 긍정적 연합을 더 잘

측정할 수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연구 2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성 고정관념 고저집단은 암묵적이고 자동

적인 수준에서도 성 고정관념의 차이가 나타나

는가?

(2) 실험 1의 명시적 검사에서 나온 것처럼 고

정관념 고저집단의 자아해석의 긍정성 경향이

암묵적 검사에서도 나타나는가?

(3) 성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여성집단과 남성

집단에 대한 긍정성 경향이 명시적 검사 결과처

럼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피험자

연구 1과 동일한 여대생(고정관념 고 조건: 37

명, 저 조건: 35명 총 72명)

재료

성 고정관념과 자아와 여성집단, 남성집단에

대한 긍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개의 암

묵적 연합검사를 위한 재료가 준비되었다. 이 검

사를 위해 두가지 유형의 범주명과 각각에 해당

하는 개념이 선택되었고, 두가지 유형의 특성범

주와 그에 해당하는 형용사들이 선택되었다. 성

고정관념과, 여성집단과 남성집단과 관련된 긍정

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이재호 외,

2001)에서 사용했던 “여성이름” 범주와 “남성이

름” 범주가 사용되었고, 자아에 미치는 긍정성

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나”-“너” 범주가

사용되었다. “나”와 관련된 범주에 속하는 개념

들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나”, “우리”에 조

사를 붙여 10개의 나와 관련된 개념이, “너”와

관련하여 “너”, “너희”에 조사를 붙여 10개의 개

념이 만들어졌다.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성범

주는 “여성특성”, ”남성특성“이 사용되었고, 긍정

성과 관련해서는 “긍정특성”-“부정특성”이 사용

되었다. 이 범주에 속하는 형용사들은 예비검사

를 통해 평정된 여성과 남성의 긍정특성과 부정

특성 형용사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선택

되었다. 연구 2에 사용된 범주명과 개념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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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여성이름: 김미라, 이민정, 박복희, 최선화, 정

수연, 강순자, 윤지영, 신은미, 한은정, 권선희

남성이름: 김성수, 이동수, 박동훈, 최명석,

정영석, 강일호, 윤태환, 신성일, 한문수, 권준호

나: 나, 나의, 내것, 우리, 우리들, 나를, 우리

것, 내가, 우리가, 우리를

너: 너, 너의, 네것, 너희, 너희들, 너를, 너희

것, 네가, 너희가, 너희를

여성특성: 아름다운, 상냥한, 따뜻한, 다정한,

세심한, 시샘하는, 까다로운, 속기쉬운, 수다스런,

속좁은

남성특성: 진취적인, 책임있는, 씩씩한, 적극적

인, 힘있는, 난폭한, 잔인한, 음흉한, 허풍떠는,

방탕한

긍정특성: 아름다운, 상냥한, 따뜻한, 다정한,

세심한, 진취적인, 책임있는, 씩씩한, 적극적인,

힘있는,

부정특성: 시샘하는, 까다로운, 속기쉬운, 수다

스런, 속좁은, 난폭한, 잔인한, 음흉한, 허풍떠는,

방탕한,

절차

명시적 검사에 근거하여 선정된 성 고정관념

고저 집단에게 개별적으로 컴퓨터 상에서 세 가

지 IAT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성 고정관념을 측

정하기 위한 검사와, 자아와 관련된 긍정성 여부

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자신이 속한 여성집단과

관련된 긍정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이

루어졌다. 세 개의 검사는 counter balancing 되어

제시되었으며, 한 검사가 끝난 후, 잠시 쉰 후

다음 검사가 실시되었다.

각 검사는 Greenwald의 방법을 따라 시행되었

다. IAT는 5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에서 피

험자는 컴퓨터 화면 중간에 나타나는 자극이 두

개의 범주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키보드 상

에서 왼쪽의 A키와 오른쪽의 5키를 가능한 한

빠르게 키를 눌러 분류하도록 하였다.

성 고정관념 검사에서는 1단계에서는 “여성이

름” 범주에 속하는 이름이 나오면 왼쪽 키를 “남

성이름” 범주에 속하는 이름이 나오면 오른쪽 키

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2단계에서는 제시된

형용사가 “여성특성”과 “남성특성”에 속하는 것

인지를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3단

계에서는 앞의 두 범주들을 합쳐서 “여성이름”이

거나 “여성특성”에 속하는 자극들은 왼쪽 키를,

“남성이름”이거나 “남성특성”에 속하는 자극들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케 하였다. 4단계에서는

남성특성과 여성특성을 다른 쪽 키를 눌러 분류

하도록 하였고, 5단계에서는 “여성이름”이거나

“남성특성”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를, “남성이

름”이거나 “여성특성”에 속하는 자극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자아검사에서는 1단계에서는 “나”범주에 속하

는 자극은 왼쪽 키를 “너” 범주에 속하는 것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였다. 2단계에서는 제시

된 형용사가 긍정특성과 부정특성에 속하는 것

인지를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3단

계에서는 앞의 두 범주들을 합쳐서 “나”거나 “긍

정특성”에 속하는 자극들은 왼쪽 키를, ”너“거나

”부정특성“에 속하는 자극들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케 하였다. 4단계에서는 긍정특성과 부정특

성을 다른 쪽 키를 눌러 분류하도록 하였고, 5단

계에서는 “나”거나 “부정특성”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를, “너”거나 “긍정특성”에 속하는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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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암묵적 성 고정관념: IAT 반응시간(ms)과 오류율

집단 여성-여특/남성-남특 남성-여특/여성-남특 평균

저
반응시간

오류율

935.00 (202.75)

.08(.07)

1408.06 (295.35)

.17(.18)

1171.53

.13

고
반응시간

오류율

967.09 (244.09)

.05(.04)

1327.98 (256.67)

.09(.09)

1147.53

.07

평균
951.05

.06

1368.02

.13

1159.53

.10

( )는 표준편차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여-여/남-남 여-남/남-여

저집단

고집단

그림 3. 성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성 고정관념 IAT 반응시간

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각 개인

의 반응에 걸리는 시간과 오류율은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기록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여성, 남성집단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여성이름”범주에 속하

는 이름이 나오면 왼쪽 키를 “남성이름” 범주에

속하는 이름이 나오면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

였다. 2단계에서는 제시된 형용사가 “긍정특성”

과 “부정특성”에 속하는 것인지를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3단계에서는 앞의 두 범주

들을 합쳐서 “여성이름”이거나 “긍정특성”에 속

하는 자극들은 왼쪽 키를, “남성이름”이거나 “부

정특성”에 속하는 자극들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

류케 하였다. 4단계에서는 “긍정특성”과 “부정특

성”을 다른 쪽 키를 눌러 분류하도록 하였고, 5

단계에서는 “여성이름”이거나 “부정특성”에 속하

는 자극은 왼쪽 키를, “남성이름”이거나 “긍정특

성”에 속하는 자극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검사는 도우미 학생들의 개별적인 도움

을 받으며 시행되었다.

결과 및 해석

성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암묵적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 고저 집단은 암묵적으로는 성 고

정관념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기 위

해 여성이름-여성특성/남성이름-남성특성을 연합

시키는 반응시간과 오류율을 여성이름-남성특성/

남성이름-여성특성과 연합시키는 반응시간 및 오

류율과 비교해 보았다(표 2와 그림 3 참조). 그

결과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F(1, 70) = .22, p > .05), 상호작용 효과

도 없었고(F(1, 70) = 3.32, p > .05), 성 고정관념

효과만 나타나(F(1, 70) = 183.53, p < .0001),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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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자아-긍정성 연합에 대한 IAT 반응시간(ms)과 오류율

집단 나-긍정/너-부정 나-부정/너-긍정 평균

저
반응시간

오류율

935.39 (194.64)

.03 (.05)

1153.31 (218.07)

.06 (.06)

1044.35

.05

고
반응시간

오류율

947.39 (180.06)

.04 (.04)

1144.61 (224.13)

.04 (.04)

1046.00

.04

평균
반응시간

오류율

941.39

.04

1148.96

.05

1045.18

.04

( )는 표준편차

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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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집단

고집단

그림 4.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자아-긍정성 반응시간

들은 모두 여성이름과 여성 고정형적인 특성, 남

성이름과 남성 고정형적인 특성을 연합시키는

반응이 빨랐다.

오류율에서는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저 집단이 오류율이 높았고

(F(1, 70) = 8.39, p < .01), 고정관념 효과도 유의

미하여 여성과 여성특성, 남성과 남성특성의 연

합은 정확했지만, 남성과 여성특성, 여성과 남성

특성의 연합은 오류율이 높았다(F(1,70) = 16.28, p

< .0001).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 70) = 3.30, p < .05).

이러한 결과는 명시적 검사 결과와는 다르다.

즉 명시적 검사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매우

커, 고정관념 고 집단은 성 고정관념을 전반적으

로 수용하지만, 고정관념 저 집단은 성 고정관념

을 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암묵적 검사

의 반응시간에서는 두 집단 모두 여성과 여성적

특성의 연합, 남성과 남성특성 연합에 매우 빠르

게 반응하였다. 이는 고정관념을 의식적으로 거

부하는 고정관념 저 집단의 여성들일지라도 성

고정관념의 표상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고, 그것

이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오류율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 저집단

의 오류가 많기는 했지만, 저집단의 오류의 양상

역시 고집단과 유사했다. 즉 성 고정관념에 위배

되는 연합(여성-남성특성, 남성-여성특성)에서 오

류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여성들은 성 고

정관념 표상과 일치할 때에는 반응시간도 빠르

고 오류율도 적으나, 위배되는 형태로 연합을 시

키게 될 때 반응시간이 느려질 뿐 아니라 오류

율도 높은 것이다.

자아 긍정과 타인 부정 경향성

표 3과 그림 4는 고정관념 고집단과 저집단의

여성들이 모두 자신(나)을 긍정특성과 연합시키

고 타인(너)을 부정특성과 연합시킬 때의 반응시

간이 자신을 부정특성과 연합시키고 타인을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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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여성/남성에 대한 긍정성 반응시간(ms)과 오류율

집단 여성-긍정/남성-부정 여성-부정/남성-긍정 평균

저
반응시간

오류율

1052.14 (306.74)

.06(.07)

1202.68 (271.54)

.09(.10)

1127.41

.07

고
반응시간

오류율

1094.84 (269.02)

.05(.06)

1248.47 (245.43)

.08(.11)

1171.66

.07

평균
1073.49

.06

1225.58

.09

1149.53

.07

( )는 표준편차

정특성과 연합시키는 경우보다 더 빠름을 보여

주고 있다. 변량분석 결과, 자아 긍정성 효과는

유의미하였지만(F(1,70) = 122.44, p < .0001), 고정

관념 고 집단과 저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F(1,70) = .001, p > .05), 집단과 긍정성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F(1,70)

= .30, p > .05). 한편 오류율은 고정관념 고저

집단이나 긍정성 여부에 따르는 차이가 모두 유

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암묵적인 검사에서 여성들은 고정

관념 고저집단 모두 자기를 긍정특성과, 타인을

부정특성과 연합시키는 반응은 매우 빠르지만,

자신을 부정적 특성과 연합시키고 타인을 긍정

적 특성과 연합시켜야 할 때에는 반응이 느려지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 편향적 경향성으로 인해 자신과 긍정적 특성

의 연합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면, 자신과 부

정적인 특성의 연합은 자동적으로 거부하거나

억압하는 경향성 때문에 반응이 느려지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아 긍정성과 관련된

암묵적 반응은 명시적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명시적 자아해석에서 고저 집단간에 차이가

없이 긍정적으로 자신을 해석했던 경향성은 암

묵적 수준에서는 반응시간에 반영되어,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 긍정

의 경향성은 그 개인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

느냐와는 독립적으로 모든 여성들에게 자동적으

로 나타나는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제안했던 여성의 자기-부정적

경향성, 자기 거부의 특성들은 여성들에게 내재

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특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 긍정성과 남성 부정성

표 4와 그림 5는 여성과 남성에 대해 긍정특

성과 부정특성을 연합시키는데 걸리는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반응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반응시간

은 고정관념 고집단의 반응이 저 집단보다 약간

느리기는 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고

(F(1,70) = .56, p > .05), 여성과 긍정특성, 남성과

부정특성을 연합시키는 경우의 반응이 여성과

부정특성, 남성과 긍정특성을 연합시키는 반응보

다 유의미하게 빨랐다(F(1,70) = 34.88, p < .0001).

그리고 고정관념 고저집단에 따르는 긍정-부정성

효과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F(1,70) = .00,

p > .05)

이와 같이 암묵적인 반응에서는 고정관념 고

저 집단 모두 여성을 긍정적 특성과 연합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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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여성/남성에 대한

긍정/부정 반응시간

남성을 부정적 특성과 연합시키는 것이 그 반대

의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빨랐고, 고정관념 고저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명시적 결과와 달라 흥미롭다. 즉 명

시적 검사에서는 고정관념 고 집단의 경우 고정

관념을 수용하면서 남성 긍정성 편향이 여성긍

정성 편향과 유사하게 나타났었다. 이러한 반응

경향성이 암묵적으로도 나타났다면, 고정관념 고

집단의 반응시간은 여성긍정/남성부정 반응시간

과 여성부정/남성긍정 반응시간 간에 차이가 없

어야 하고, 고정관념 저 집단과 반응 양상의 차

이를 보였어야 한다. 그러나 고정관념 고 집단의

반응시간은 저집단과 유사하였고, 여성 내집단

긍정성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했

다. 고정관념 고 집단이 보여주는 이러한 반응시

간의 결과는 자아 긍정성과 내집단 긍정성이 성

고정관념보다 더 우선하는 것임을 입증한다.

종합논의

이상의 결과들에 대해 몇 가지로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명시적인 검사에서, 성 고정관념

은 자아에 매우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고정관념이 낮은 고정관념 저 집단에서

도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의 자연화 현상

으로 논의되었고, 또한 자기 일관성의 동기 때문

에 그럴 수 있다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이러한 자아의 고정관념화(self-stereotyping) 현

상은 자기 이행적 예언효과 때문에 발생했을 가

능성이 높다. 특히 긍정적 영역에서 자아 고정관

념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사회가 부

과하는 고정형적인 특성에 자신을 맞추어 감으

로 습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성 고정관념이 자아에 수용되고 반영되

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 고정관념이 여성들의 표

상에 깊게 내재해 있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일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여성이름과 여성

특성, 남성이름과 남성특성을 매우 빠르게 연합

되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성 고

정관념을 거부하는 고정관념 저집단의 여성들에

게도 나타났다. 사실상 성별 범주는 이분법적이

며, 현저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주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애 초기부터 습득

하게 되고, 그에 부착된 의미인 성 고정관념을

배우게 된다. 게다가 성 고정관념은 일상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거의

조건화되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고 지적되어 왔

다. 반면 성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신념은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하게 된 이후

에 발달되었기 때문에, 정보처리 과정에서 성 고

정관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 다음 그것을 의

식적으로 수정하게 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의식화된 여성이라 할지라도

성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을

본 연구에서도 입증해 주었다. 즉 성 고정관념은

의식적으로는 거부할지라도 자신의 내부에서 자

동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암묵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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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자아에 반영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 고정관념이 자아와 남성, 여성의 판

단에 반영되는 양상은 자아 긍정성과 상호작용

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

고정관념을 아무런 평가 없이 자신과 내집단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들

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명시적 검사에

서 고정관념 고저 집단 모두 자아 긍정성이 강

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암묵적인 검사에

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여성들에게는 자아긍정성이 더 강하

게 작용하는가 아니면 성 고정관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가? 암묵적인 검사에서는 성 고정관념이

자동적인 연합을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자아 긍정성도 자동적으로 나타남을 보여 주었

다. 그러나 암묵적 검사에서 여성들이 드러내는

여성 내집단 긍정 경향과 남성 부정 경향은 여

성들에게 성 고정관념 보다는 자아 긍정성 편향

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성 고정관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고정관념 고 집단의 경우, 명시적 검사에서는 남

성과 여성에 대해 모두 긍정적 편향을 보였었지

만, 암묵적 검사에서는 고정관념 저 집단과 마찬

가지로 여성집단 긍정적 편향을 보여 주었다. 만

약 고정관념 고 집단이 성 고정관념의 영향을

자아 긍정성보다 더 크게 받고 있다면, 성 고정

관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여성을 긍정

특성과 연합시키는 시간이 남성과 긍정특성을

연합하는데 걸리는 반응시간보다 느리거나 아니

면 빠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적어도 고정관

념 저집단과는 차이를 보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여성에 대한 긍

정특성 연합이 고정관념 저 집단과 마찬가지로

나타난 것은 자아 일관성과 더불어 자아 긍정성

이 성 고정관념보다 우선해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여성들이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수

준에서는 자신이 속한 여성집단과 자아에 대한

긍정적 편향을 나타내고, 자아를 보호하는 경향

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여성들은 고정관념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사회

적으로 지위가 낮고, 매우 열등한 존재로 규정되

어 왔지만, 적어도 여대생들은 부정적인 자기 해

석을 하지 않고, 매우 긍정적으로 자기를 지각하

고 해석하는 긍정적 편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Crocker와 Major(1989)의 개관연구

결과를 다시 입증해 준다. 즉 고정관념의 대상

이 되는 집단의 사람들도 내집단 선호를 보이며

자아 긍정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

서는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이든 낮은 여성이든

모두 자기 긍정성과 내집단 긍정성 경향이 강

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자기 긍정

성과 관련이 된다면 성 고정관념을 수용할 수도

있고, 성 고정관념을 억압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

었다. 즉 고정관념 저 집단은 성 고정관념을 전

반적으로 거부하면서도 명시적 검사에서 긍정적

고정관념은 수용하고 있었고, 고정관념 고 집단

은 성 고정관념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암

묵적 검사에서 성 고정관념의 이익을 누리고 있

는 남성들은 부정특성과 연합시키고 내집단인

여성은 긍정특성과 연합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

다.

이와 같이 여성들은 성 고정관념의 대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지만, 자기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긍정성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자기 긍정성과 내집단 선호 현상은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일 수 있다. 그리고 자기 긍정성은

자존감을 유지시켜 주므로 정신건강에도 중요하

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콜버그에 의하더

라도 발달과정에서 아동이 성 유형화된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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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게 되는 것은 자아 일관성과 자기 긍정성

때문이라고 한다. 즉 유목화 개념이 발달하면서

범주 개념이 확고해 지면, 동일 성별에 속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더 가치를 두면서 자아 존중감

을 가지게 되고,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자아 일

관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여성들의 이러한 긍정적 편향은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착한 여자” 처방을 스스로 수용하면

서, 성 차별주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Fiske(1998)는 두 가지 유형의 성 차별주의를 제

안하였다. 즉 적대적 성 차별주의와 우호적 성

차별주의이다. 그녀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

이 여성을 힘으로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우수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

자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

한다. 한편 우호적 성 차별주의는 남녀 배열은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특징짓고, 여성의 호감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여성도 여성적 영역에서는

파워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호적 성차별주의가 겉으로는 여성의 긍정적

특성을 강조하고, 친절하며 부드럽지만, 결국 여

성의 종속을 합법화시키고, 적대적 성 차별적 신

념과 함께 진행된다. 즉 여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여성이 자신에게 할당된 긍정적인 특성

을 벗어날 때, 적대적 성 차별주의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기-긍정성 편

향 때문에 사회적으로 처방된 긍정적으로 인정

받는 특성만을 기르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

다. 사회는 착하고, 남을 잘 보살피며, 아름다운

특성을 여성의 긍정적인 특성으로 강조하고, 여

성이 힘이 있고 지배적일 때 적대적이고 부정적

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사

회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호감 차원의 특성들

만을 스스로 기른다면, 여성들은 자아 긍정성 경

향 때문에 자기 이행적 예언효과를 만들어내고,

고정관념을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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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Positivity Bias or Gender Stereotype:

Which is Primary for Women?

Hyeja Cho Hee Jeong B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ender-stereotypes and self-positivity bias on

Korean women's self-construals and in-group and out-group perceptions. The results of explicit

questionnaire which we developed to measure perceptions of male and female and self-construals

showed that positive gender-stereotypes made effects on self-construals and in-group perception.

But the results of IAT showed that even gender-stereotypes and self-positivity bias were

automatically activated, self-positivity was prior to gender-stereotype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self-consistency, self-protect and self-fulfilling prophecy.

Keywords : self-positivity, self-consistency, gender-stereotype, self-fulfilling prophe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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